
 초등 저학년 (1학년)

 울지 마, 슬기야!

 

 우리 학교 가는 길에 안양 우체국이 있어요. 아주 커다란 우체국이 있어

요. 태어나 처음으로 우체국을 갔어요. 내 친구 슬기에게 편지를 보내려

고 갔어요. 얼마 전 슬기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.

 슬기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. 여섯 살 때 아미고 발레학원에서 만

나 키즈카페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여행도 갔어요. 슬기는 나랑 헤어지기 

싫어서 막 떼를 썼는데 그때 나도 울고 슬기도 울었어요. 

 나는 학교 가는 길에 슬기를 생각했어요. 가기 싫어서 울었던 슬기 얼굴

이 자꾸 떠올랐어요.

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. 내가 캐나다에 안 가도 우체국이 내 마음을 전달

해요. 내 편지를 비행기에 태워서 캐나다까지 전해 주는 거였어요. 아마 

비행기는 내 마음까지 싣고 신나게 슬기한테 갔을 거에요.

 이제 나는 슬기의 편지를 기다려요.

 하늘만큼 기대되는 첫 편지니까요.


